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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and Job 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김미정*, 나은하**

Mi-Jung Kim*, Eun-Ha Na**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여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연

구대상은 J도와 G시의 2개 대학 3, 4학년 간호대학생 164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하였고, Process macro 4.0 프로그램을 통해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55, p=<.001), 전공만족도(r=.422,
p=<.001), 직업만족도(r=.720, p=<.001)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은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병원 환경의

개선, 간호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job esteem on the 
nursing profession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surveyed 164 third and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The SPSS/23.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 
independent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ediating effect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Process Macro 4.0. The resul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nurse’s image (r=.655, p<.001), satisfaction with major (r=.422, p<.001), and job esteem 
(r=.720, p<.001). Satisfaction in major and job esteem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o establish a proper sens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enhance positive perceptions of nurses, 
improve satisfaction with the major, and increase job esteem.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curriculum 
development, improvements in hospital environments, activities aimed at changing perceptions of nurses, and 
ongoing reforms in relevant systems.

Key words :  Nure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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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전문직은 전문성, 자율성, 권한, 책임감, 사회에 대

한 봉사의 특징을 갖추고 인류와 사회에 봉사하는 직

업을 일컫는다[1]. 간호직이 전문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간호에 대한 올바른 직업관과 함께 전문직 특성

을 갖추기 위한 개인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하다. 간호

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간호와 간호사

에 대한 신념과 이미지, 태도, 직업의식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2]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포함한 비영리적인

특성인 이타적 동기, 봉사성을 내포하고 있다[3]. 긍정

적이고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간호를 제공받

는 대상자 뿐만아니라 간호사 스스로의 만족과 간호사

의 사회적 위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다[1]. 또한, 간호전문직관은 전인간호의 실천 핵심

으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직결되며 간호사의 임상의

사결정능력[4]과 간호업무성과[5]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이

요구되며 이에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사의 이미지는 간호에 대해 가지는 신념, 가치,

생각, 관념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6]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직에 대해 갖는 인식과 기대에 큰 영향

을 미친다.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학생들이 간호

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직업에 대해 긍

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7-10]. 반면, 부정적인

이미지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 전공학과의

부적응, 전공만족도 저하, 재학생의 중도탈락으로 이어

지게 된다[11-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간호직에 대한 진로와

전공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다.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로 현재 소

속된 학과의 인식과 교과과정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13]. 간호학과 학생들은 이론과 임상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과 국가고시라는 중압감 때

문에 타 학과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의료직에 비해 높

은 국가고시 합격률과 안정적인 취업률로 자신의 적성

보다 주위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지원했

다가 높은 피로와 소진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14].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고[12], 높은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의 학

습 동기와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5], 이는

간호사로서의 직업 만족도와 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서는 진로에 대한 확신과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

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직업존중은 학생들이 간호사 직업에 대해 느끼는

존경과 신념, 가치를 의미한다[16]. 간호직에 대한 높

은 가치평가와 기대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하

여금 간호직에 대한 긍지와 헌신을 느끼게 하여 간호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책임감, 사회에 대

한 봉사 등의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8]. 간호전문직에 대한 긍지와 사명감은 직업존

중감을 높여주며[17],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간호업무 수행능력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뿐만 아니라

재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4][17].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간

호사에 대한 이미지[7-8], 전공만족도[9], 직업가치관

[8]은 간호전문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9], 간

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

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간

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의 단편

적인 연구는 진행되었지만[7-10], 간호사에 대한 이미

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

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간호직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높이고, 바람직한 간호

전문직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및 정책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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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

질 것이다.

가설 2. 전공만족도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

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3. 직업존중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

문직관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림 1. 간호사에대한 이미지와간호전문직관과의관계
어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1. Mediating effect model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그림 2. 간호사에대한 이미지와간호전문직관과의관계
어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모형

Figure 2. Mediating effect model Job esteem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Ⅱ. 본 론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

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와 간

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

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

구 참여에 동의한 자를 편의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9 version을 사용하였다. 유의수

준 0.05, 효과크기 0.15, 검정력 0.95에 투입변수 8개(일

반적 특성 4개, 연구변수 4개)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

본 수는 최소 160명이었다.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169부(96.0%)를

회수하였고 이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5부(2.8%)

를 제외한 총 164부(93.2%)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Lee와 Choi[18]이 개발한

도구를 Jang[19]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자질, 역할, 사회참여, 대인관계로 구성되

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는 Jang[19]의 연구에서 Cronbach's ⍺= .95, 본 연구
에서는 .91였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Ha[13]이 개발한 학과만족 도구를

Lee[20]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선택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일반만족(6문항), 인

식만족(6문항), 교과만족(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

만족(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20]의 연구에서 Cronbach's ⍺=
.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이었다.

3) 직업존중

직업존중은 Ko와 Chun[21]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Park[22]이 수정·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

도를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긍정

적 가치, 상대적 효익, 사회적 평판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존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rk[22]의 연구에

서 긍정적 가치는 Cronbach’s ⍺= .72, 상대적 효익

.70, 사회적 평판 .7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4)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23]가 개발하여 Han 등

[24]이 수정·보완하여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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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으로 전문직 자

아개념, 사회적 인식, 간호의 전문성, 간호계의 역할,

간호의 독자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

다. 도구의 신뢰도는 Han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 .94, 본 연구에서는 .90였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

월 8일까지이며 J도와 G시에 소재한 2개 대학의 간호

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

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설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

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온라인 링크를 문자로 전

송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참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자발적 참여와 철회 가능, 익명성, 비밀보장

을 포함하여 연구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

을 설명하였다. 연구 설명문과 참여동의서의 내용에

동의한 대상자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통계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

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기

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정

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이용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항 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

program의 모델 4번을 이용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접근법으

로, re-sampling 횟루를 5,000회, 신뢰구간은 95%로 설

정하여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4.47±3.15세로 23~25세가 69

명(42.1%), 22세 이하가 61명(37.2%), 26세 이상이 34

명(20.1%) 순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136명(82.9%), 남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Table 1. Differences of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n, Nursing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4)

Variable Categories n(%)

Nurses’ image
Satistation with

major
Job esteem

Nursing
professionalism

M±SD

t or
F(p)
Scheff
é

M±SD

t or
F(p)
Scheff
é

M±SD

t or
F(p)
Scheff
é

M±SD

t or
F(p)
Scheff
é

Age
(year)

≤22a 61(37.2) 3.93±0.35 3.343

(.038)

(a>c)

4.34±0.58
0.797

(.453)

4.09±0.51
2.129

(.122)

3.83±0.54
1.636

(.198)
23-25b 69(42.1) 3.65±0.40 4.25±0.62 3.87±0.63 3.89±0.63

≥26c 34(20.7) 3.51±0.50 4.17±0.69 3.90±0.76 3.66±0.70

Sex
Man 28(17.1) 3.51±0.41 -2.110

(.036)

4.22±0.63 -0.399

(.690)

4.04±0.45 0.752

(.453)

3.58±0.61 -2.280

(.054)Female 136(82.9) 3.69±0.40 4.27±0.62 3.94±0.65 3.87±0.61

Grade
Junior 68(41.5) 3.77±0.35 3.013

(.003)

4.40±0.59 2.445

(.016)

4.12±0.51 2.873

(.005)

3.88±0.56 0.934

(.352)Senior 96(58.5) 3.58±0.43 4.17±0.63 3.84±0.67 3.79±0.65

Motivation
for

applying to
nursing
major

High
employment
ratea

87(53.0) 3.57±0.45

4.854

(.004)

(a<c)

4.25±0.74

3.065

(.049)

(b<c)

3.89±0.69

2.095

(.126)

3.79±0.68

1.098

(.336)
Recommen-
dation from
othersb

43(26.2) 3.72±0.31 4.13±0.33 3.96±0.51 3.79±0.40

Aptitude &
interestc

34(20.7) 3.80±0.36 4.48±0.50 4.15±0.53 3.9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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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8명(17.7%)였으며 4학년이 96명(58.5%), 3학년

이 68명(41.5%)이었다. 간호학과 지원 동기는 높은 취

업률이 87명(53.0%), , 적성과 취미가 43명(26.2%), 주

위의 권유가 34명(20.7%) 순이었다<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

(t=3.343, p=.038), 성별(t=-2.110, p=.036), 학년(t=3.013,

p=.003), 간호학과 지원 동기(F=4.854, p=.004)에, 전공

만족도는 학년(t=2.445, p=.016), 학과 지원 동기

(F=3.065, p=.049)에, 직업존중은 학년(t=2.873, p=.0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

과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26세 이상보다 22세 이하

에서, 간호학과 지원 동기가 높은 취업률보다 적성과

흥미로 지원한 집단에서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적성과 흥미로 지원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

났다<표 1>.

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4.10점(5점 만점),

전공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 직업존중 4.23점(5점

만점), 간호전문직관은 3.82점(5점 만점)이었다.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영역은 역할이 4.19점, 대인관계

4.17점, 자질 4.15점, 사회참여 3.89점 순이었고, 전공만

족도는 학과과정만족이 4.31점, 능력 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이 4.17점이었다. 직업존중은 긍정적 가치 4.41점,

사회적 평판이 4.24점, 상대적 효익 4.02점 순이었다

<표 2>.

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

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55, p<.010), 전

공만족도(r=.422, p<.001), 직업존중(r=.72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존중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690, p<.010), 전공만

족도(r=.617,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전공만

족도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r=.395, p<.010)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즉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

록, 직업존중감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연구 가설 1은 지지되었다<표 3>.

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

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표 2.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
전문직관의 정도
Table 2. Degree of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and Nursing students

(N=164)

Variables Range M±SD
Skew
ness

Kurt
osis

Nurse’s images 1-5 4.10±0.45 -.38 .25
The qualification
of nurse

4.15±0.51 -.43 -.20

The role of nurse 4.19±0.52 -.26 -.70
The social partici-
pation of nurse

3.89±0.48 .08 -.35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4.17±0.62 -.69 .46

Satisfaction in

major
1-5 4.26±0.62 -.78 .64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4.31±0.71 -.82 -.26

Ability and opp-

ortunity getting
4.17±0.75 -.71 .28

Job-esteem 1-5 4.23±0.65 -.89 .92

Positive value 4.41±0.71 -1.36 1.92

Relative benefit 4.02±0.82 -.79 .57
Social reputation 4.24±0.63 -.64 .12

Nursing

professionalism
1-5 3.82±0.62 .28 -.77

표 3.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간
전문직관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s’ image, Satisfaction
with major, Job esteem,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F1 F2 F3 F4
r(p) r(p) r(p) r(p)

Satisfaction

with major

.395
(<.001)

1

Jon esteem
.690
(<.001)

.617
(<.001)

1

Nursing

professionalism

.655

(<.001)

.422

(<.001)

.720

(<.001)
1

†F1=Nurses’ image, F2=Satisfaction with major, F3=Job esteem,

F4=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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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

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β=.595, p<.001), 전공만족도는 간호전

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174, p=.004) 간호사

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사이에서 매개하

였다. 즉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총

효과는 β=1.034(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전공만족

도가 투입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미지의 직접 효과는 β=.930(p<.001)로 감소하여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지지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간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

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었

다<표 4>.

그림 3. 간호사에 대한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Figure 3.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표 4.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Satisfaction with major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Nurses’ image → Satisfaction with major .595 .108 5.472 <.001 .380 .810
Satisfaction with major → Nursing professionalism .174 .059 2.920 .004 .056 .292
Nurses’ image → Nursing professionalism .930 .090 10.339 <.001 .752 1.108
Nurses’ image → Satisfaction with major → Nursing

professionalism
1.034 .084 12.228 <.001 .867 1.201

F=149.545, R2=.480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1.034 .084 .867 1.201
Direct Effect .930 .090 .752 1.108
Indirect Effect .103 .049 .013 .209

5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대상자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

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5]가 제안한 PROCESS macro에서 model 4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랩 샘플 5,000개로 지정하였고, 신뢰구간은 95%

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그림 4>과

같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직업존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고(β=1.082, p<.001), 직업존중은 간호전문직

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β=.567, p<.001)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사이에서 매개하였

다. 즉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지관과의 총

효과는 β=1.037(p<.001)이었으나 매개변수인 직업존중

이 투입되면서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간호사의 이미지

의 직접 효과는 β=.567(p<.001)로 감소하여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도 지지되었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간접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검증 결과 부트스트래핑의 상한값과 하한

그림 4. 간호사에 대한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
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Figure 4. Mediating effect of Job esteem between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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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ng effect of Job esteem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164)

Variables β S.E t p
95% CI

LLCI ULCI
Nurses’ image → Job esteem 1.082 .082 13.076 <.001 .919 1.246
Job esteem → Nursing professionalism .434 .071 6.104 <.001 .293 .575
Nurses’ image → Nursing professionalism .567 .107 5.280 <.001 .355 .779
Nurses’ image → Job esteem → Nursing professionalism 1.037 .082 12.533 <.001 .874 1.201

F=157.096, R2=.493
Mediating effect significance verification

Effect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Total Effect 1.037 .082 .874 1.201
Direct Effect .567 .107 .355 .779
Indirect Effect .470 .064 .236 .612

값 사이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검증되

었다<표 5>.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

공만족도, 직업존중이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와 간

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

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

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4.10점(5점

만점)으로 중간 이상 수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Jeong[26]의

연구에서 4.07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 &

Kim[27]의 연구에서 3.99점, 임상실습을 8학점 이상 이

수한 3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15]의 연구에서 3.80점

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 실습환경의 특성, 사회적 분위기, 간호사의

업무환경에 대한 인식 등의 다양한 요인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사물에 대한 이미지는 그 대상의 발전이나 사회

적 위치를 형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간호대

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직업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 사회화뿐만 아니라 미래 간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28].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과 특성에 따

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의 하위영역은 역할과 대인관

계 점수가 높게 나타나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이미지

가 높게 나타난 연구[8][26]와 일맥상통한다. 간호직에

대한 의사의 보조적 역할 수행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간호의 가치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등이 일부 남아

있지만[29], 최근 COVID-19, 의료대란 등 국가적인 재

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

호사의 역할과 책임감 등이 간호전문직으로서 이미지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26][30].

이미지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 부단히 생성되고 변화되므로 간호사에 대한 이미

지도 긍정적인 경험과 정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31]. 따라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간호단체는 간호전문직의 역할과 사회적 기여를

꾸준히 알리고 간호정책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30]. 또한, 간호대학에서는 교육과정을 통해

숙련된 전문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간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9][28].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연령,

성별, 학년, 간호학과 지원 동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

는 연령이 어릴수록, 임상실습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성과 흥미에 따른 전공 선택의 경우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7][9][32]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신념과 긍지를 갖게 하고[26] 올바른 간호

전문직관[7][9]과 나아가 간호역량[33], 간호업무성과

[5]로 직결된다. 따라서 간호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

는 변수에 대한 연구와 저학년때 형성된 긍정적인 간

호사의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

도록 간호교육과 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 환경의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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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만족도는 4.26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9][34]에서 3.92~4.18점으로 간호대학

생의 전공만족도는 중상 이상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전공만족의 하위영역은 본 연구에서는 학과과정 만족

이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Son[35]의 연구에서는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 의료계의 문

제로 인해 졸업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의 대형병원 취업

기회가 감소하였고 취업에 대한 불안과 취업을 통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불확실해지면

서 능력발휘 및 취업기회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

도는 4학년보다 3학년이 높게 나타났고, 학과 지원 동

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적성과 취미로 지원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과 지원 동기

비율을 살펴보면 적성과 취미가 20.7%인데 반해 높은

취업률이 53.0%로 취업 보장에 대한 기대로 간호학을

선택했으나 현재 의료현장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특

히 4학년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전공만족도 저

하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직업존중은 4.23점(5점 만점)으로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6][35]에서도 3.65~3.97

점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직에 대한 가치평가 또는 미

래의 직업으로서의 기대수준이 중상 이상의 수준으로

높음을 의미한다. 직업존중의 하위영역은 긍정적 가치

와 사회적 평판이 가장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35]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에 대해 자

부심을 갖고, 직업을 통해 자기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 있는 직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높은

직업가치관은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

[8], 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직업존중감이 증가할수록

직무에 대한 열의[36]와 재직의도도 높아진다고 하였

다[17]. 직업에 대한 가치관과 직업존중은 개인적 특성

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시대적 변화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7]. 따라서 학생시절부터 직

업존중감을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더불어 간호

직에 대한 직업존중이 취업 후 간호 현장에서도 이어

질 수 있도록 저해 요인과 문제점을 알고 대처할 필요

가 있겠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업존중은 3학년에 비해 4학

년이 자기 직업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평가나 기대 정

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16]. 임상실습의 부정적인 측면

이 직업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8]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현재 혼란스러운 의료환경이 간호직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4학년의 경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

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대

형병원들이 강제 무급 휴가, 병동 폐쇄, 신규간호사 미

채용 등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으로 졸업유예나

휴학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38]. 간호직

에 대한 낮은 존중감은 직업에 대한 불만을 초래하고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직 선택의 감소와 이탈을 초래한

다[39].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치있는 전문직업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호

협회와 정부는 간호사 취업 지원과 처우 개선 등의 정

책 마련과 무리한 간호대 증원의 재고, 병원환경의 개

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학교는 올바른 직업존중을 갖출

수 있도록 학부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3.82점(5점 만점)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7][34][40]에서 3.71~3.98점으로 간호

대학생의 간호전문직으로서의 가치관이 중상 이상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직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사의 현장 실무 능력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간호

역량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33]. 간호전문직

관이 높은 간호사는 대상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간호업무 수행 능력에 더 높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조직성과로 이어지게 된다[33]. 따라서 간호에 대한 올

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사회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전문직관의 확립 교육과 다양한 실습 경험의 제공,

전문직 윤리 및 가치 교육, 전문학회나 세미나 참여를

통한 최신 지식의 습득 기회 제공,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크를 형성하는 등 학교, 병원조직, 간호협회 등의 노

력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에 대한 이미

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

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통합적인 관계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대

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간호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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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가치평가와 기대를 갖게 되고[26] 전공에 대한 만

족도도 높아지며[9],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고한 가치

관의 형성은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연

구[8][10]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

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직업존중, 전공만족도는 간호전

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사에 대

한 긍정적 이미지와 간호직에 대한 자부심 및 존중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롤 모델을 제

공해야 한다. 또한, 임상 실무 현장에서 긍정적인 경험

의 제공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현직 간호

사와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무에 대한 현실적인 조

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직업

윤리와 간호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 통해 간호전문직

관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운

영이 필요하겠다. 병원 측면에서는 간호사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

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간호 인력 배치, 탄력적 근무시간, 적절한

보상 체계를 도입과 간호직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

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

겠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간호사 자격과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인증 제도와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간호대

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직접

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전공만족도를 매개하여 간

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간호전문

직관에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7-8], 전공만족도

[9][15][34]가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 결과

와 유사하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는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호사

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높일 수 있

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개

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다채로운 역할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 기회의 제공,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필요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서

직업존중의 부분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동일한 변수

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

는 어려우나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와 전공선

택동기가 직업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며[26], 긍

정적인 간호사 이미지와 직업가치관이 높을수록 간호

전문직관이 높다는 연구[8] 결과와 유사하다. 즉, 간호

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간호전문

직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자신의 간호직

에 대한 직업존중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

직관 사이의 영향을 일부 매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증진시킬수 있는 간호교육과 전문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실습환경의 구축, 간호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

공만족도, 직업존중,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간호전

문직관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업존중이 높

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또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

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가설 2, 3도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네 변인과의 통합적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직

업존중의 매개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올바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을 위해 간

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직업존중

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

으며 학교의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병원, 협회, 정

부의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학교 차원에서는 간호사

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졸업생이나 현직 간호사와의 멘토링 제도, 다양한 간

호사의 역할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임상실습의 기

회를 제공하고, 병원 차원에서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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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근

무환경 개선과 직업 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협회 차원에서는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

기 위한 홍보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며, 정부 차원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환

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제화 등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일부 지역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는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자 한다. 첫째, 추후 대상과 지역, 학년 등을 확대한 반

복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모형

의 잠재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나 변인들의 하위영역과

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아 후속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을 이용한 잠재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9][26-28][31], 전공만족도[9][34-35]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연구

결과의 정확성과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후 타당도

검증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넷째,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전공만족도, 직업

존중을 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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